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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의 전 지구적 수탈·착취·파괴 행태 – 코린도의 인도네시아 

토지수탈 비리 사태의 공론화를 시도하며

장 윤 석

7.3

1. 서문, 교차된 최악

최악이란 말을 연일 반복하고 있다. 마음이 아리다. 숨이 막힌다. 온갖 욕을 퍼붓고 싶어

도 욕이 향해야 할 대상이 아직 알지 못한다. 이렇게 끔찍하고 부조리하게 자행된 수탈·착

취·파괴에 누가 책임지고 있는가. 엄청난 면적의 열대우림이 이미 잘려나갔고, 그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학살당했으며, 살아남은 사람들은 현대판 노예로 주변화 되어 대대로 착취당하

고 있다. 인근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은 그야말로 아작이 났고, 이미 무지막지하게 배출되었

고 앞으로도 배출될 탄소는 기후위기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이미 죽은 생명과, 죽어가고 

있는 생명과, 앞으로 죽을 생명이 아른거린다. 이름도 그 수도 알지 못하므로, 고통의 크기

도 헤아릴 수가 없다. 

2020년 6월 25일 뉴스타파와 알 자지라(Al Jazeera)가 함께한 게코 프로젝트(The 

Gecko Project)에서 팜유기업 코린도의 인도네시아 파푸아 열대우림 벌목 비리를 보도했다

(아직 한국에 공론화된 바 없다. 검색창에 코린도를 치면 ‘마스크 기부천사’, ‘아름다운 선

행’만 뜰 뿐이다.)1) 이 폭로는 코린도가 2,200만 달러(한화 240억)을 부패한 관리에게 수수

해 서울의 두 배 크기 토지 개발권을 따냈다는 내용으로 인도네시아 경찰이 2019년 4월 인

터폴 회의에서 처음 의혹을 제기했다. 코린도 그룹의 생태계 파괴·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2016년 5월에 처음 알려진 바 있다. 

2020년 6월 30일, 한국전력 이사회에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투자가 승인되었다. “환경

단체와 글로벌 금융기관이 석탄 화력 발전 투자에 대해 경고하고 나서면서 남아공에 이어 

인도네시아 사업 또한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으나 한전은 고심 끝에 진행키로 

했다.”2)

2020년 5월 7일 LG화학의 인도 비카스파트남 공장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35만 명의 주

민이 새벽에 대피했고, 수백 명의 사상자(사망 12명)를 냈다. LG화학 산하의 공장에서 유독

1) Mongabay, The Consultant: Why did a palm oil conglomerate pay $22m to an 

unnamed ‘expert’ in Papua?, 2020.6.25

https://news.mongabay.com/2020/06/the-consultant-why-did-a-palm-oil-conglomerat

e-pay-22m-to-an-unnamed-expert-in-papua/?utm_source=Mongabay+Newsletter&ut

m_campaign=73d31813c4-Newsletter_2020_04_30_COPY_01&utm_medium=email&utm

_term=0_940652e1f4-73d31813c4-67235023 

2) 조선비즈, 안소영 기자, “한전, 인니 화력발전 사업 예정대로 추진… 두산重 숨통트여”, 

2020.6.3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30/202006300285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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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가 누출되어 수백 명의 사상자를 냈다. 35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갔다. 사람들

이 길바닥에 널부러지고 곳곳에서 비명소리 울음소리가 들렸다.     

올해 있었던, 남반구에서만 있었던 일들이다. 이외에도 무수하게 많은 사건사고가 있었다. 

앞서 말한 코린도의 인도네시아 토지수탈·노동착취·불법비리, 한국전력과 두산중공업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건설, LG화학의 비카샤파트남 가스 공장 가스 누출 사고 말고도 삼성의 베

트남 공장 노동자 탄압·유린·성 착취, 2018년 SK그룹과 서부발전과 수출입공사가 합작 투

자 건설한 라오스 댐 붕괴 사고, 2008년 대우의 마다가스카르 토지수탈·부정비리, 이후 대

우를 인수한 포스코대우(지금은 포스코인터내셔널로 변경)의 팜유 플랜테이션 국제조약 위

반 등이 있다. 지금 아는 것이 이 정도고, 드러나지 않고 밝혀지지 않은 채 수면 아래 있는 

것들은 얼마나 거대하고 끔찍할지 상상조차 않는다. 

개별 사태들을 깊숙이 파고들어 가시화하고 공론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사태들은 개별

적으로 다 굵직굵직한 악랄한 사건이자 끔찍한 사고였고,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알리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사건사고가 서로 얼마나 닮아있

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를 주목함을 통해 구조적 차원의 접근을 

시도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아직 시도된 바가 없어, 더욱 긴요하다. 

본 글에서는 왜 한국 기업이 유독 전 지구적 수탈·착취·파괴 행태에서 악명을 떨치는지 

구조적 진단을 시도하려 한다. 사태의 구조와 맥락을 짚는다. 초국적 기업이 전 지구적 생

상 사슬 하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온갖 패악질을 저질러 온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최근 이어지는 일련의 전 지구적 수탈·착취·파괴 사태에서 한국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

히 독보적이다. 그렇다면 왜 한국 기업이 유독 이리 악랄한가. 이 물음을 통해 한국 재계·정

계의 기형적인 역사와 구조를 살펴보려 한다. (그렇다고 서구의 기업들이 괜찮다는 것이 아

니다. 그들은 그들이 자행한 범죄와 빚어낸 참사에 제대로 책임진 적이 없다. 다만 그 억겹

의 역사를 통해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사고를 칠 수 없다) 이는 살충제 라운드업-레디로 

세계 각지의 자연과 인간을 파괴한 몬산토(합병으로 현 바이엘)와 보팔참사를 일으킨 유니

언 카바이드(2011년 다우케미칼이 인수)사 등 해외의 국제 범죄 기업과의 비교를 통해 더 

극명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의 기업들이 식민 지배 시기부터 주욱 이어온 행패를 

비교 조명해본다. (층위를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맞다. 거대한 자본을 움직일 수 있는 초국

적 기업의 동학이란 층위 속에 한국 기업의 독자적인 층위가 존재한다.)   

그리고 한국의 시민사회와 정부의 역할에도 초점을 맞춘다. 한국의 시민사회가 이러한 국

제문제에까지 여력을 집중할 수 없었던 배경과, 정부가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이들을 비호했

으며, 부국강병의 구호아래 이 범죄와 사고들을 묵과했는지 살펴본다.

2. 문제의 총체성, 공통되는 시나리오

앞서 열거한 이 사건들은 각기 다 다른 사건이지만, 잘 보면 맥락이 다 비슷하다. 문제는 

이렇게 일어난다. 97년 IMF이후 제조업의 위기 어쩌구 바람이 불며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들(혹은 코린도처럼 ‘개척’의 사명을 띄고 처음부터 파견되었던 기업들), 그리고 ‘재벌’

이라는 독점적 경영구조 하에서 만들어진 이들의 ‘방탄복’같은 권력, 이 권력으로 말미암아 

정계와 공공기관은 (마치 삼성이 국민연금을 건드렸듯) 기업들을 비호하고, 그 과정에서 모



- 3 -

든 투자는 ESG 혹은 지속가능성의 방향 없이 ‘단기적’ 수익성만으로 평가되어 이루어지며, 

이 행보에 대해서 환경·시민단체 및 국민의 관심과 제재는 크게 없으며, 그렇게 기업·각종 

공사 및 정부의 ‘합심’으로 제3세계에 가서 (이전의 1세계가 그러했듯) 지역민들을 착취하

고 수탈하다가 결국 사태가 터지고 만다. 사태 전에 있었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착취·개발·

수탈·범죄·횡령·비리는 아는 게 빙산의 일각일 듯하다

사태가 터지고 나서도 국내언론은 별로 주목을 하지 않는다. 사태를 알린 건 마다카스카

를처럼 서방의 언론(여기서는 파이낸셜 타임즈)이고 심층보도도 주로 국제 저널리즘이 형성

된 쪽에서 내놓는다. 국내언론은 대부분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소식들만 기가 막히게 

집어 오고, “한국인 사상자가 발생했다”와 같이 사람이 죽어도 한국인의 여부에만 관심을 

둔다. 정부는 로힝야 난민에서 보듯 코이카를 파견하고 간단한 입장을 내놓는 식이다. 이 

사태를 초래한 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마다가스카르 국토 

수호 단체인 TANY에 따르면, 한국이 2017년 7월 마다가스카르에 대사관을 세운 것은, 한

국정부도 이 프로젝트의 부활을 지지하고 있음을 확증하는 것이다. 2013년 발표된 보고서

에서 대우 그룹과 한국 정부간의 긴밀한 관계 또한 지적하고 있다.) 국내의 환경·시민 단체

는 애초에 힘도 적고, 이 기업들과 정부가 안에서 벌이는 일들과 맞서기에도 여력이 부족하

다. 4대강을 다 헤집어놓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파푸아 이야기를 어째 하나. 국제NGO와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이 ‘다이내믹 코리아’에서 신경 쓸 겨를이 없어 보인다. 

폭넓은 거시적 차원에서의 분석을 위해 ‘지구화 프로젝트’ 속 자본 자유화의 흐름을 꺼내

지 않을 수 없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흐름 하에서 온갖 사회가 무너지고 정부가 힘을 잃

고 그랬으니 기업이 이 흐름에 별 수 있을까 보는 시선도 있을 듯하다. 하지만 거시적인 흐

름으로 시대의 모순을 설명하는 것의 결론이 정당화 작업이라면 그것은 분석의 게으름이다. 

이 사태들이 국제적인 조류 가운데에 있음과 동시에 대기업·정부·공공기관·기업소유언론의 

긴밀한 유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이다. 

3. 거대한 역설

또한 거대한 역설 혹은 모순이 이 일련의 사태 한가운데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전 지구

적으로 일어난 이 잔혹한 상황이 드러내고 있는 역설과 모순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1) 주

식시장의 가치 반영 2) 기업과 언론의 녹색분칠 3) PF(Project Financing)의 역설 4) 생태

계 파괴의 이중 잣대 로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다. 주식시장은 사고를 반영하지 않는다. 주

가가 기업가치를 정확히 반영한다는 주류 경제학의 명제는 틀렸다. 해외에 공장이나 댐 따

위를 짓는 프로젝트는 PF의 구조 아래 진행된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책임소지는 불분명

해지고, 한전·산업은행·수출입공사 등이 투자의 명목으로 협력한다. 기후위기·생태계파괴의 

프로젝트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어지는 대형 사업은 이중적 잣대의 

환경영향평가를 가진다. 국내의 환경기준에도 맞추지 않을뿐더러 단가를 맞추기 위해 위험

하고 해로운(그리하여 이제는 더 이상 쓰지 않는)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 사고가 터지면 언

론은, 시민단체에서 진실을 고발하는 기사를 보도하고나 기획을 홍보하면 기가 막히게 분칠

된 기사들이 연이어 뜬다. 각각의 사태에 대해 이러한 역설을 중점으로 살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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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린도

a. 기업에 대하여

코린도 그룹은 인도네시아에서 20대 기업 안에 꼽히는 대기업으로, 1969년 승상배 초대 

회장(현 회장 친자 승은호)에 창립해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인 투자회사 중 대 기업으로

서 자원사업분야와 제지 및 중공업, 금융, 화학, 물류 등 30여 개의 계열사를 이끌어 나가

고 있다. (코린도(Korindo)는 Korea와 indonesia의 합성어다.) 

기업은 다음과 같이 소개되고 있다. “코린도 그룹의 핵심가치는 ‘인간존중 경영, 열린 네

트워크, 현지중시 경영’ 으로서 ‘선견, 선점, 선행’ 의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으로 현지인과의 

화합된 공동체 의식을 강화, 일명 ‘코린도 문화’ 를 형성해 왔습니다.” 

코린도의 사업구조는 크게 8개의 사업부로 나눌 수 있다. 자원, 제지, 중공업, 물류, 금융, 

화학, 무역, 부동산사업부가 그것이고, 이 중에서 핵심 사업으로 꼽히며 가장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자원사업부이다. 자원사업부는 크게 조림사업부, 발릭빠빤 사업부, 빵칼란분 

사업부, 아시키 사업부로 나눌 수 있으며, 깔리만딴과 파푸아 섬에 터를 두고 있다. 깔리만

딴에 위치한 발릭빠빤과빵칼란분 지역에서는 주로 원목을 가공한 합판 공장을 운영하고 있

으며, 파푸아에 위치한 아시키 지역에서는 합판뿐만 아니라, 팜 오일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은 친환경 기업의 비전에 앞장서고 있음을 광고하고 있다. 

“최근 치솟는 유가와 환경 파괴로 인해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주

목 받고 있는데요. 사실 코린도 그룹은 오래 전부터 그린 경영에 주목한 기업입니다. 원시

림을 베는 대신 나무를 기르고 자연보호에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조림산업과 팜오일 사업 

경쟁력은 세계 최고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친환경 기업’ 을 추구하는 그들의 비전과 많은 부

분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린도 그룹은 사회 공헌으로도 매우 유명한 기업입니다. 자원 개발을 주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 대부분의 사업부가 오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하지만 코린도 그룹이 기

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일환으로 이 지역에 직원들을 위한 숙소와 식당뿐만 아니라, 교

육, 의료, 종교, 체육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복지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3)4)

b. 그간의 의혹과 고발

하지만 멋들어진 광고와 분칠(Green Washing) 이면에는 수많은 의혹과 고발이 존재한다. 

코린도 그룹의 생태계 파괴·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2016년 5월에 처음 알려진 바 

있다. 

3) 한 아세안 센터 블로그, 인도네시아 한류의 원조, 기업 코린도(Korindo), 2013.8.30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kcsns&logNo=130175242762&proxyRe

ferer=https:%2F%2Fwww.google.com%2F

4) KBS, 글로벌 성공시대 - Age of Global Success EP13. 2011년 9월 KBS 프로그램 

‘성공시대’에서는 코린도 회장의 성공기를 취재했다. 코린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gkxok0Cf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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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푸아는 몇 년 사이 혼란을 겪고 있다. 2019년 8-9월 하반기 인종차별과 수탈에 항의하

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었다. 1969년 인도네시아에 병합된 이후 50년간 인종차별과 수탈

에 시달려온 파푸아 인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 것이다. 시위의 촉발은 인도네시아 군 장교와 

민병대의 인종차별과 과잉 진압이 화근이었지만, 갖은 수탈로 인도네시아 내에서 가장 빈곤

한 지역이었고, 한 해 전에는 홍역과 영양실조 위기로 어린이 70여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

다.5)

팜유농장은 잔혹한 노동환경과 생태파괴로 유명하다. 팜농장이 지어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열대우림을 대규모로 베어낸다. 베어낸 나무를 원목으로 쓰거나 합판으로 가공

하거나 제지로 만들어 수출한다. 그리고 그 땅에 팜(야자)나무를 심는다. 혹은 불을 놓아 다 

태워버린 후 농장을 조성하기도 한다.  

바이오디젤(생물연료)로 팜유가 주목받지만 바이오디젤이 친환경적이라는 것은 헛소리에 

가깝다. 친환경적이라는 근거는 식물이 성장하는 동안 흡수한 탄소량과 내연기관이 내뿜는 

탄소량이 비슷하다는 것인데,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기 위한 과정에서 원래의 원시림을 대규

모로 밀어버리고 그 때 나오는 온실가스, 그 원시림이 흡수하는 탄소량을 감안하면 오히려 

경유보다 3배 이상(최소)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6) 그 과정에서 이탄습지(석탄 이전 단

계의 유기물 퇴적층)라도 파괴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수십배로 치솟는다.7)

이는 코린도 만의 일이 아니다. 인도네시아에는 포스코대우(포스코인터네셔널)가 마찬가

지로 진출해있고, 이 기업이 저지른 횡포는 코린도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다.+8) 

(종합상사들은 인도네시아에서 팜 농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2만5500㏊ 규모로 팜나무를 재배하는 것을 비롯해 LG상사는 농장 3곳에서 총 4만5000㏊, 

삼성물산은 2만4000㏊ 땅에서 팜을 기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현지에 팜 오일 생산 공장

도 갖추고 있다.)9)

5) 한겨레, “50년 개돼지 취급 못 참겠다”…파푸아 반정부 시위 격화, 2019.9.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908003.html#csidxee9ab95f0c8ce0fb

44dd5fee957c325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siapacific/908003.html

6) 한국경제, “팜농장 만든다고 무차별 벌목… "경유보다 온실가스 3배 더 내뿜는다”, 

2018.3.31.

벨기에에 본부를 둔 유럽 내 환경단체인 ‘교통과 환경(T&E)’에 따르면 팜오일로 만든 바이

오디젤은 토지 용도 변경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안할 때 기존 경유보다 3배나 많

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7) 이에 반하는 연구들도 생산되고 있다. ReSEAT 분석리포트「브라질 아마존 지역의 팜유 

원료 바이오디젤 생산 잠재력(김영철, 2015)」에 따르면, “정부기구들은 팜유개발이 탄소흡

수원인 열대우림을 잠식하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팜유농장이 열대우림보

다 CO2 흡수 능력이 더 좋다고 한다. 팜유농장의 연간 건조 바이오매스 생산량은 ha당 

36.5톤이지만 열대우림은 25.7톤 정도이고 또한 팜유농장의 연간 CO2 순흡수량은 ha당 

64.5톤이지만 열대우림은 42.2톤이라는 것이다.” “브라질의 열대우림인 아마존지역이 벌목 

등으로 매년 황폐화되는 면적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황폐화지역에 팜나무를 재배하여 팜

유를 생산하면 생태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바이오디젤 생산을 통해 에너지자원 고갈과 

지구온난화 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 라 쓰고 있다. 

8) 시사인, 신한슬 기자, 한국 대기업 횡포에 신음하는 원주민들, 2017.08.24.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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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린도 그룹은 2016년 세계 최대의 팜유 유통업체 월마(wilmar)와 거래가 정지되었다. 

미국 환경단체 마이티(Mighty)는 코린도의 열대우림 파괴와 관련한 보고서에서 “세계 최대 

팜유 취급 업체인 윌마(Wilmar)는 지난 7월에, 무심마스(Musim Mas)는 지난 8월에 코린도

그룹과 거래를 중단했다. 여러 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산림 파괴·이탄습지 파

괴·주민 착취 금지(NDPE) 정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10)

포스코 인터네셔널은 논란 후 5년이 지나서 2020년 3월에야 겨우 NDPE(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정책’을 선언했다.11) 

이는 해외의 연기금 및 투자처들이 모조리 투자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연기금이 인도네시아 팜 농장을 비윤리적 투자로 규정하고 포스

코인터내셔널와 모회사인 포스코의 주식을 매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2018년에는 네덜

란드 공적연금이 포스코인터내셔널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또 영국 최대 드럭스토

어 부츠(Boots)도 2018년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c. 게코 프로젝트의 심층보도, 불법비리 고발

2020년 6월 25일 뉴스타파와 알 자지라(Al Jazeera)가 함께한 게코 프로젝트(The 

Gecko Project)에서 팜유기업 코린도의 인도네시아 파푸아 열대우림 벌목 비리를 보도했

다. 이 폭로는 코린도가 2,200만 달러(한화 240억)을 부패한 관리에게 수수해 서울의 두 배 

크기 토지 개발권을 따냈다는 내용으로 인도네시아 경찰이 2019년 4월 인터폴 회의에서 처

음 의혹을 제기했다. 

놀랍게도 인도네시아 코린도 비리 사태에 관여된 김남구라는 사람은 마다가스카에서 탄핵

까지 이어진 땅뺏기 계약 로비 관련자이다. 이쪽 토지 수탈 전문가('developer')로 봐야 할 

성 싶다. 그리고 그가 자기가 설립한 (유령)회사의 계약을 포스코에게 팔아 넘겼다. 이 과정

에서 수출공사, 금융감독원 등 연결된 공사들은 무엇을 했을까.

(2) LG화학의 인도 비카샤파트남 가스누출 사고 – 주식가치의 이중성, 녹색분칠

(3) 한국전력의 해외 석탄발전

(4) 라오스 댐 붕괴 사고12)

(5) 대우-마다카스카르

(6) 삼성 베트남 공장

 

9) 매일경제, 정혁훈 기자, “해외 경작지에 씨뿌린지 10년…국내 반입량 100배 늘었다”, 

2020.6.2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31895191

10) 시사인, 신한슬 기자, “한국계 대기업이 열대 우림 파괴자?”, 2016.09.12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992&utm_source=dable

11) 조선비즈, “포스코, 印尼 팜유 농장 환경파괴 논란 5년 만에 “친환경하겠다””, 

2020.3.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01/2020030100463.html

12)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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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인 진단 – 재벌지배구조, 공사의 투자구조, 한국정부의 비호와 묵과, 언론의 매수됨, 

시민사회의 여력 부족

주목할 원인으로는 다음을 지목한다. 첫째, ‘방탄복’같은 한국기업의 재벌 지배구조, 오너

의 독점적 권력. 둘째, 국민연금·한국전력·수출입공사·산업은행·금융감독원 등 공사의 수익성

만으로 평가되는 투자구조. 셋째, 한국 정부의 비호와 묵과. 넷째, 언론의 몰지각과 매수됨, 

다섯째, 시민단체의 견제와 여력 부족. 이 원인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얽혀있고 연결되어 

파국을 빚어내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1) 한국 재벌의 ‘방탄복’ 같은 기업지배구조

첫째가는 원인으로 한국 기업의 재벌 지배구조를 꼽은 것에는 이유가 있다. 한국의 기업

들이 특히 전 지구적 환경, 노동 수탈과 착취에 악명을 떨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소급해서 

올라가면, 한국의 재벌지배구조가 연결된다. 박근혜 탄핵 이전, 이명박 정권에서 삼성을 비

롯한 국내 기업들의 권력은 최고조에 달했고 오너의 지시는 절대적이었다. 삼성이 국민연금

에 손을 댄 것이 대표적이다. 돈이 된다면 뭐든지 하고, 효력 없는 국제법을 피해가는 것은 

물론, 국제시장논리까지 어겼다. 옥스포드 사전에도 등장했다는 '재벌', 삼성으로 대표되는 

무소불위 의 ‘방탄복’ 같은 권력은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폐악을 저질렀고 이를 막을 수 있

는 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들은 땅뺏기(대우), 토지수탈(인도네시아), 전 지구적 노동착취

(LG, 삼성 외), 암묵적 성산업까지 손을 댔다. 삼성이 베트남 공장에서 그러한 것처럼 현지 

주민과 정부의 반발에는 주민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정부에는 뒷돈을 준다. 삼성 반도체 사

태처럼 피해자 혹은 산업재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돈으로 입을 막았고, 경찰과 변호사들을 

끌어 모으는 건 그들에게 충분히 익숙한 수법이었다. 가장 가성비가 좋은 ‘대처’이기도 하고 

말이다. 

언론과 정부와 피해자까지 다 돈줄을 쥐었는데 누가 이를 막을 수 있을까. 한국 재벌일가

의 독점적 횡포에 대해서는 국내고 국외고 갖은 목소리들이 등장했지만 소용이 없어 보인

다. 경영구조는 SK-소버린 사태에서 보듯 해외의 투자(기)기관과의 마찰도 여럿 낳은 적 

있다. 지금 한국 기업이 해외 자금의 흐름을 읽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이렇게 폐쇄된 경

영구조가 한 몫 한다고 짚어볼 수 있다. 

재벌의 지배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유용한 낱말은 ‘순환출자’가 되겠다. 계열사가 서

로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몸집을 키워가고 지배구조를 서로 연결해서 하나의 ‘일가’를 만들

고 만다. 

마다카스카르 사태 이후 대우는 파산했고, 이 파산은 책임효력의 회피성 성격도 분명히 

지닌다. 그리고 포스코대우가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업의 행보에는 사실상 

장소만 달라졌지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대우는 파산하고 사라진 게 맞는가? “이름만 바뀌

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지배구조의 전면적인 개선이 내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다. (마다카스카르 사태의 대우처럼 해외 언론들에 의해 폭로되어 파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밝혀지지 않은 것도 꽤 될 거고, 밝혀져도 자기 책임 아니라고 잡아떼거나, 

국제법의 미비와 구멍을 십시일반 활용해 발 뻗고 잘 있는 기업도 많을 것이다.)

이렇듯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는 견제도 없었고, 사회와의 접점도 없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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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사의 기형적 투자·경영구조

(3) 한국 정부의 비호와 묵과

(4) 언론의 몰지각과 매수됨

(5) 시민사회의 여력과 견제 부족

5. 대안, 나아가야 할 방향

파국을 조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최선이 타락하면 최악이 된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나

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비극들이 서로 얽히고 얽혀 일어났다는 것은 통탄할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뭉친 

타래들을 한번에 끊어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간 각계에서 별개로 싸워왔던 이들이

(학계고 광장이고 국제기구고 할 것 없이) 함께 싸울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는 노동운동의 방향이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개선으로 이어져야 하고, 환경운동의 방향

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즉 기업을 민주화하거나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노동과 생태

의 공존을 꾀해야 하는 점은 분명하다. 노동자경영권의 녹색 측면을 부각시키고 탄소세와 

토지세를 부과하는 움직임(movement)를 이쪽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적녹보라연대의 가능성의 지평이 여기에 있다. 남반구의 토지수탈 철폐, 노동자경영권, 사

회적책임투자(ESG), 지속가능금융, 해외석탄발전소 폐쇄, 기후위기와 전 지구적 그린뉴딜, 

탄소세, 토지세, 보편적 인권, 지구법, 소농과 여성소농운동(Eco-Feminism), 등 다양한 대

안적 시도를 이 문제를 조명하며 엮어낼 수 있다. 이는 고통에 대한 상상력의 확장으로 가

능할 것이다.

6. 추후

이제 막 서론을 썼다. 구조의 총체성을 진단하고, 이 모순적인 일련의 일들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이론틀을 모색해서 분석을 이끌어 가보려 한다. 통합적이고 섬세한 이론틀의 부재

가 이 사태들을 별개의 사건사고로 여겨지게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마르크스 에콜로지가 보이는 통찰을 활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과 인간을 분리하려는 

차원, 의도된 무지, 자본의 방향성 등 널리 알려진 마르크스의 날카로운 지적 뿐 아니라 ‘물

질대사의 균열’ 면에서 자본을 조명해야 한다. 전 지구적 자본의 동학을 관찰할 때 우리는 

앞선 사례들에서 계속하여 봤듯이 자본이 인간과 자연을 동시에 소외시키며 동시에 착취시

키는 동학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과 자연, 인간과 환경은 그 보호에 있어서는 

13) 김상봉,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 김종철, 『금융과 회사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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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될 수 없다. 이를 바탕으로 삼는다. 

또 하나의 틀로는 칼 폴라니의 노동(인간), 토지(자연), 자본(화폐) 상품화와, 그의 섬세한 

방법론을 이어가고자 한다. 그는 사람과 자연과 조직이 시장의 유토피아적 확장으로 모두 

악마의 맷돌에 갈려나간다고 통찰한 바 있다. 그가 식민 지배 시대 남반구의 토지수탈과 토

착적 공동체의 절멸을 비춘 통찰에 빚을 진다. 

한편으로는 마리아 미즈와 반다나 시바에게서 보이는 전 지구적 토지수탈에 연계된 여성 

농민의 착취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한국 기업의 고유성 혹은 특수성을 조명하기 위해서는 김종철, 김상봉, 정희진의 연구를 

살핀다.

삼성이 베트남 공장에서 보이는 사태를 주목함으로써 정희진이 말하듯 한국의 ‘식민지 남

성성’이 어떻게 기업의 마수를 거쳐 성 착취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보고 싶다. 한국의 공장들 

옆마다 형성된 홍등가는 예의 미군이 가는 곳마다 생겼던 기지촌 그 다음 버전이다. 왜 가

해의 굴레를 끊지 못했나. 정희진이 개념이 유효하리라.  

김종철은 ‘금융과 회사의 본질’에서 재산권과 계약권의 이종교배를 바탕으로 현대 기업과 

금융의 본질적 측면을 탐구한바 있다.   

김상봉은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에서 썼던 것처럼 기업 자체의 이중적 구조를 밝히고 법

인격 차원의 분석에 들어감으로써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해낸다. 그럼으로 기업의 독단적 

지배구조는 해체되고, 그 공간에 노동자의 경영권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근원적인 통찰과, 현실의 추잡한 역동성에 대한 냉철한 조감도 모두 놓치지 않는다. 

* 개별적인 사태에 대한 집중연구는 추후에 진행한다. 전반에 걸쳐 보완하고 조사해야 할 

일들이 많다.

** 이 개요를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환경, 노동, 젠더 착취, 약탈, 사고를 파보려고 한다. 올

해 빚어졌거나 수면 위로 올라온 인도네시아 벌목과 해외석탄발전, 인도 가스 누출 사고를 

중심으로. 작게나마 연구팀을 꾸리려 한다. 공부하고 활동하고 공론화하리라. 이 문제가 유

독 아프게 다가오고 막막함에 덮여있는 이는 연락 주시라.

*** 이 사안은 혼자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사회학(개발학, 국제적 맥락), 정치학(동남아 지

역학, 아세안 지정학), 경제학(기업지배구조, 주식시장 동학, 금융학), 국제법(제소 사례 및 

법적 대처 방안), 생태학(침탈 지역 피해 파악 및 근원적 관점의 파악)등 공부할 것들과 모

아야 하는 사람이 많다. 전력으로 임하려 한다. 


